
근무기강 확립 및 토착비리 등 반부패 공직감찰 계획

대통령 해외순방, 추석연휴(9. 30.～10. 9.) 및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하여
공무원 근무기강을 보다 확고히 하면서 토착비리(국고보조금 부당집행),
갑질행위, 부정청탁 등 반부패 공직감찰을 추진하고자 함.

□ 점검 개요

○ 기 간 : ’17. 9. 6.(수) ~ 10. 13.(금) ※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포함

○ 대 상 : 본부 소속기관 및 15개 시 도 (서울·제주 제외)

- 자료수집 : 8. 28. ~ 9. 5. / 현장점검 : 9. 6. ~ 10. 13.

○ 감찰반 : 조사담당관 5개팀 18명 ※필요시지자체전문인력과합동감찰

□ 점검 내용

○ (비상대비) 당직실·비상상황실 근무실태, 비상연락망 등 유사시

연락 및 대응체계 점검

○ (토착비리) 국고보조금 부당집행, 지역 토착세력과 유착에

따른 각종 위법·부당 행위

○ (공직기강) 근무 중 음주·도박, 무단결근·무단이석, 허위출장,

음주운전 등 복무기강 해이 및 공직분위기 훼손 행위

○ (갑질행위) 부적절 언행 및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

○ (부정청탁) 직무관련 금품·향응 수수, 법령 위반 또는 지위·

권한을 남용하여 부정청탁 및 압력 행사

○ (안전관리) 응급의료, 대중교통안전 등 국민생활안전 관리 실태

○ (민원불편) 업무전가, 무사안일, 규제남용 등 잘못된 관행으로

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공직자상 저해 행위


